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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야 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할수 있다. 인간은 시계 

라는것을이용하여 시간을측정하고 있다. 그러나시간은과 

연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또한 

시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속도와관련해서 쓰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공통된 시간안에 ’ 

살고있지만우리들의경험은각각다른것이다.수많은과학 

지들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신비힘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고백한다. 이토록 거대하고상상을초월 

하는우주만물을통해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히심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이 ‘지간’과어떠한관계가있는것일까?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과는 아 

주 많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된다.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시점을 인간은 긴 시간을 합친 것으로 본다(시 

90:3-예. 또한 하나님의 영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것이다. ‘X냄하는지들아주께는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이 한가지 

를 잊지 말라’(벨후 3:에.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적한다. 하나님은 한순간을 영원 

으로 표현하시며 또 영원도 한 순간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곧 영원 안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 나는스 

스로있는자니라J’(출 3:14)라고하신다. 현재형이다.예수님께서자신을표현히실때 

에도 역시 마창가지였다{요 8:58; 요 18:6 ; 히 13:8). 하나님의 다치원적인 영원에서의 

끝은곧시작과같은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적인 시간을보시고가질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시간의 주인이시대계 22:13; 담전 1:17 ; 미 5:2 ; 사44:이. 

하나님은또한모든세대， 곧 가고오는세대를 다보실 뿐만아니라그는 먼 훗날의 

일을 긴박한 일로 보신다{전 1:4-5.9.13).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한다{요일 2:25, 

28).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다{뻗후 3:10,12-13 ; 약 5:8). 

긴박힘을설명하고있다. 과거와현재와미래를한번에보시는하나님이시대시 90:1-

2).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랙l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속에 속하여 

있다.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가합쳐져서 역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역사와관계가 된대골 1:13-17). 다시 돌아 

오고 돌아가는 중복된 것이 아니다. 희랍 사상이나 힌두이즘에서는 시간을 끝이 없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흙l게 있어서 소%에란끝없는 시간의 햇바퀴 속 

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얘.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과 역λ}는 이와는 정반대 

로 시작에서 묻으로움직이는 것이다(빌 3:20-21). 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스도 

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렴하실 때에 있을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시간은 

계속히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시며 영원을 

‘사모하는마음을주신대전 3:11 ;전 .12:13-14).많은인간들이이영원성을부인하고억 

제하려고하지만그들의 기슴깊은곳에는영원을사모하는미음이 여러 다양한문화 

와예술t혐l 그려지고표현되어 있다. 그뿐만아니라이 사모하는마음{욕망)은신비한 

경험인 약물을 통하여 시간과 공죠띨 벗어나려고도 한다. 영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 

을말히여 주고 있는가? 시작도끝도 없는곧 시간이 없는상태mm밍않표lffìS샤를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의 한 부분이고 피조물은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영원 시아에 어떠한 변 

화가 있을 것이대덤전 6:15-11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단일성의 시간 곧 한 방향으로 

만가고 있는것이 아닌 디원성의 시간안에 있게 될지도모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눈 

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잘것 없이 적고 미련한 일을 

볼때에도영원의 시각속에서 보는태도가있어야한다. 많은사람들.01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미련하게 살지만모세는 이것을보았고또 알아서 인간의 삶의 그짧음을하나 

님의 영원성에 비교하여 풀의 꽂으로 설명해 주었다{시 90:5 

6). 궁극적인삶의의미는하나님께서보시는관점에서모든일 

을관찰할때에찾을수가있는것이다. 고통중에 았을때에 이 

영생의 개념은큰위강}된대고후4:17-18 ;롬 8:1잉.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범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 

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 

로운일임을가르쳐주고있다앵 5:15-17). 이것은우리로하여 

금 현재에 충실할 것을 말해 준다{마 6:싫). 참으로 구원의 날이 

중요하다{고후 6:잉.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 

재’뿐이다. 이 ‘지금， 현재’가항상 ‘병원’과직결되어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과정에서 늘 감사하고 즐거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당까지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한다. 계획과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우리가처 

해 있는 현재에 대한 감시를 잃어버리게 된다 야고보는 매일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는 것보다 계획을 앞에 놓는 것에 대한 

위험을깨닫고 강조한다연.f 4:13-15). 계획과목적이 필요한것 

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이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는올바른 견해 

에 서서 설정되어져야한다.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잘사용해야한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엠 20:13). 시간 

은써야반한다. 저장해 놓을수가없다. 우리는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긴박감으로느 

껴야한디연.f 5:8; 벨전 4:7 ; 롬 13:끄-1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뭇을 이루어 기질 때 

에 조금도 촉벅해 하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에 대히여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지켜야한다.하나님께서우리각자에게주신하나님의뭇을이땅위에서다행 

할수 있도록충분한 시간을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다하신후에 말씀하신다 

(요 17:4-잉. 바울도고백한다. ‘패가선한싸움을씨우고나의 달려갈길을마치고믿음 

을지켰으니”댐후 4:η. 우리의 인생은짧고시간은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나이 시간 

은하나님께 있어서는지나쳐 버리는시간은아닌 것이다. 영영히 있는시간이므로그 

리스도안에 있는우리는그의 영원히심 안에 있는줄알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쉽 

을얻을수가있다. 하나님은결코조급하시지 않다. 

섭자가 길을 위한 첫 걸음， 세례! 

세례는 신지에거| 있어 참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식 차원을 넘어서 그리 

스도와 히나 되게 하괴엠 45)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갈 3:27) 그리스도 요뻐|서 자녀 도|는 

권세(요 1:12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의 표(롬411)가 됩니다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 

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은총을 맡탑니대갈 4끼.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은 6개월간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한 뒤 최종적으로 흐윌 및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학습은 만 14Ail 이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Ail 01 
상，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세려|를 통한 입교와 개종 

도있습니다. 

교회는 1년에 6차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찬양 예배 시에 흐탑 · 세례식을 거행랍니다 이 예식 

을 통해서 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길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세레는 예수 그리스도 요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븐버H갈 2:20) 그리스도와 한 
몸골 3:15)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히나님께서 주 

신 사랑의 선물입니대입 2:8). 세례의 잠 돗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흐읍 · 서|례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습 · 세례식이 다음주일(28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교육 

에 필히 효뼈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DI~t()~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 "(받전 3:21). 
(헬읍 · 서때교육 L뽑은8면을 침또해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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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through.faith; 

and that not ofyourselves, it is the gift ofGod" (Ephesians 2:8) 

Today s Bib|e VerSe sayS th뼈at God's grace brings salvation 

through faith . Faith, like grace and salvation, is a gift of God. This 

gift is something you receive from God, not something you can earn 

or make yourself. Whenyou receive faith, you have amazing joy, 

deep peace, and wonderful hop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ssessions of a believer. Through your faith, you know the love of 

God. In the greeting of Peter’s second letter, he addresses it to 

"those who have received a faith of the same kind as ours"(2 Pet. 

1: 1). Faith is something received freely from God by all believers. 

The Holy Spirit even enhances this gift to some (1 Cor. 12:9). As a 

believer, how you hanöle your precious faith is ve이 important. 

You need to hold on tightly to your faith. Paul told Ti mothy, 

“ .. . some have rejected andsuffered shipwreck in regard to their 

faith"(l 끼m. 1 :19) . The enemy desperately tries to ruin your faith. 

Your adversaries want you to fai l. On Sundays, after you have heard 

a nice Sunday sermon to help you through the week, as soon as 

something happens you forget it. You need to realize this, so that 

you can firmly hold on to your faith , "For this reason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awayfrom it"(Heb. 2:1). 

You need to use your faith . Jesus told His disciples, “ Have faith in 

God" (Mk. 11 :22). You have to believe and trust God with your 

whole heart. So often, people question why God has done this or 

that, or why God made this or that. Their lines of inqui이 into God’s 

reasons are usually negative, and lead them away from the truth . In 

d.ealing with difficult, sad, or unfamiliar situations, you must use 

your faith . When you use it, faith works. You can walk on water! 

Remember that little David beat big Goliath. He did not hesitate to 

beat the giant; he ran to meet him. Using your faith is essential to 

VlctOry 

You need to fight for the faith . Jude 3 says, “ 1 felt the necessity to 

write to you appealing that you contend earnestly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handed down to the saints." You have to stand up 

and earnestly agonize for the body of truth . Paul inst띠cted Timothy,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 and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끼m . 6:12). Your enemies are the 

demonic hosts of Satan , always assembled for mortal combat. 

Ephesians 6: 12 says,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비ers ， aga 

3: 12), but need not be defeated. Paul testified, “ 1 have fought the 

good fight, 1 have finished the course, 1 have kept the faith" (2 끼m. 

4:7) . 

You have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 kept the faith , 

“ Remember those who led you,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and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ir conduct , imitate their 

faith"(Heb. 13 :기 . Jesus said, “ Follow Me, and 1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t. 4: 19) . He also said, “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k. 8:34). Following God’s faithf비 servants develops your 

faith. Paul was able to mentor 끼mothy， teaching him,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s of evi 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But flee from these things, you man of God,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erseverance and gentleness" 

because he followed Jesus (1 끼m . 6:10&11). 

You need to pray with faith . Mark 11 :24 says, "Therefore 1 say to 

you, all things for which you pray and ask,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them, and they will be granted you ." Never doubt God's 

power and promises, just believe in t l::lem . Praying in faith is so 

powerful , “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they will be forgiven him" (Jas. 5: 15). Please do not complain and 

argue with life’s circumstances, but pray in faith. If you fill your daily 

life with criticism, grumbling, and whining, then you have no faith at 

al l. If the little things bring out the worst in you, then there is the 

proof of your lack of faith and possession of your own desires. 

You have to build-up your spiritual life upon the foundation of faith. 

Jude 20,21 says, “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ves up on y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waiting anxiously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eternal life." When your faith increases, anything that 

happens to you , you can appreciate. This means that whether 

things are up or down, you can explain and handle them by faith 

You can sing, pray, teach, and worship on a daily basis. As your faith 

strengthens through practice, you can witness to your friends , 

neighbors, and even to the remotest paπs of the world. 

My dear friend, faith is él priceless treasure. Please hold on to it, 

and use it for everything . Fight for it with all your strength. Follow 

the foo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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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그 온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엠 2:8) 

‘ 、

~.&~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읍으로 얻는 것’ 이라고증거합니다. 

믿음은은혜나구원과마찬가지로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값을 치르고사거나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 

니다. 믿음을받은사험에게는형용할수없는기쁨과깊은안식과놀라운소%에있 

습니다. 이것이야말로믿는시램에게 있어서 가장소중한보회라고할수있을것입 

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시랑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 ..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벤후 1:1) 라 

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믿음은모든 믿는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 

다. 때때로 성령은 어떤 이들에게 좀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대고전 12:에. 믿 

는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문제는 이주중요합니 

다 

믿음을지켜야함 

우리는우리의 믿음을단단히 붙들어 매야합니다. 바울은디모데에게 이처럼 말 

합니다. “ ...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버렸고그믿량11 관하여는파선하였느니라’염 

전 u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패배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다음 한주를 살아 

갈동안힘이될은혜로운말씀을듣지만금방잊어버리고맙니다.그러므로믿음에 

견고하게 서려면 이것을깨달아야합니다. ‘그러므로모든들은것을우리가더욱간 

절히 삼갈찌니 혹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페 2:1). 

믿음으로행해야함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 

님을믿으라’(막끄:2잉.우리는우리의온마음으로하나님을믿고신뢰해야합니다. 

사람들은너무나자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은 꽤 이런 일들이 일어나 

게 하셨을까 라는식의 의문을갖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묻는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갈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만듭니다살면서힘겹거나슬프거나예기치않은일을당했을때，우리는우 

리의 믿음을발휘해야합니다. 우리가믿음으로행할때， 믿음은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도베드로처럼 물위를걸어갈수 있습니다! 어린다윗이 거대한골리앗을넘어 

뜨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거인을 때려둡힐 때 결코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거인과 대변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 

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 

우리는믿음을지키기위해μ돼야합니다.유다서 1장3절은말합니다. ‘성도에 

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권하여야할필요 

를느꼈노니"우리는믿음위에똑바로서서진리를고수하기위해필사적으로노력 

해야합니다. 바울은디모데에게 이같이 권변합니다. ‘믿음의 선한싸움을싸우라영 

생을취하라이를 위하여 네가부르심을 입었고많은증인 앞에서 선한증거를증거 

하였도다”댐전 6:12). 우리의 적들은시단의 악한군대이며 이들은언제든지 치열한 

전투를 치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펠H 줍나다 ‘t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젠1 o}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히늘에 있는악의 영들에게 대힘이라’. 믿음으로살고 

갱생판목사 

자하는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염후 3:12). 그러나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울 

은자신의 &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선한싸움을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을마치고 믿음을지켰으니"(팀후 4:η.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 

우리는 믿음을 지킨 λ1람들의 발X태를 띠라7}oþ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에게 이르고 너회를 인도하던 자들을생끽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히 13:깨.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하시며”까 4:1에. 주님은 또한 

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 .. 아무든지 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 

자가를지고나를쫓을것이니라’꽉 8:34). 하나님의 신실한종들을띠라가다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l:l않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 

다 “돈을 λ밤힘어 일만악의 뿌리가되나니 이것을사모승뜯 X핍이 미혹을받아 

믿염l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쩨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샘아 이것들 

을피하고의와경건과믿음과사랑과인내와온유를쫓으며”댐전 6:10，11). 

믿음으로구하는기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합니다. 마기복음n장 24절을보십시오. ‘그러므 

로내가너회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구하는것은받은줄로믿으라그 

리하면 너회에게 그대로 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 

시오. 단지 있는그대로 믿기만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깅력한힘을가지고 있습니 

다 ‘믿음의 기도는병든자를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일으키시리라혹시 죄를범하 

였을찌라도사히심을 얻으리라’암 5: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로 인해 불평하거나논쟁쩨 마십시오. 그치 믿음으로 기도챔시오. 만약매일 매 

일의 삶이 비판과불평과~l-증으로 7}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믿음이 없는λ}람 

입니다. 이주사소한 일에도자신의 악한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증거요아직도자신의 욕심을버리지 못했다는표시입니다. 

믿음으로세우는삶 

우리는믿음의 반석 위에 영적인 인생을건축해야합니다. 유다서 20. 21절은말합 

니다. ‘2범승}는지들아너희는너희의지극히 거룩한믿음위에::z.}기를건축하며 성 

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랑 안에서 자기를 지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 

수그리스도의 긍흘을기다리라’. 성숙한믿음을가진 사람은무슨 일을만나든지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탤R 상황이 좋o}^1든지 배바지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빠보고해결할수있게된다는밀입니다여러분은매일매일의삶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가르치며， 예배할수 있습니다. 이러한삶을통해 믿음이 쩌지 

변여러분은친구와이웃에게 아니땅끝까지복음을전하는증인이될수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부디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라면 온힘을다해 씨우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따라가며 매일 매일 믿음으로 기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 

다. 이제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에 힘입어 믿음안에서 한걸음한걸음씩. 아 

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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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 øt 1I (흥등부) 

딸끝삐LI가 싫자가를 전했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십대들은 어른보다 더 바쁘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 학원 등 잠지 

쉴 틈도 없이 공부어| 매달려 사는 것이 오늘날의 십대들이다 그런데 모든 삶의 초점을 자신에 

게만 두며 이기적으로 쓸버 f가는 이들을 보면 미음이 아프다 그러나 충현의 십대들은 달랐다 

아니 십Z까의 은총이 충현의 십대들을 세상의 십대들과 다랙| 만들었대고전 11:1). 랩도 중 

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신의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이들은 깨달은 것이대고전 2:2).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의 선교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갓 초등 

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흑변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른도 하 

기 힘든 결정을 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선ïiD f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 

도 듣고 있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이야 되고 ‘” 또래 친구들이 흔히 하는 

것을 하고도 싶겠지만， 01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펑일에도 선교를 준비하며 비지땀을 흘 

렸다 이들의 중심에는 선교를 명하신 오직 주님의 말씀묘에 실에 f 움직였대막 16:15). 그래서 

비록 잠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CMTC 흔련， 언어 훈련， 영성 훈련， 자처| 

기도회(기도웬 팀별 훈련 등 이들은 철저히 선교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의 방흐떼 시작되었던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 끝을 향해 나아~fCf. 성령의 불을 일으킬 선교의 작은 불씨! 영흔들을 흔한 중등부 선교사들 

의 뜨거운 심ε빡동 소리를 들어 보자 

*중등 l부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열식는 기도였습니다1) 

이소언 서응이l는 선구등iJJ ~h11l 1 r는 갯。( o~냥 좋맞는데 o (세는 복응응 선했다는 흥꺼 

조|요()1 : 
’ 。 L

웅。( 서이l꺼/ 있어요 용얀이 사는 성인 좋 요르고 선도얀려 등어갔다까 장행 뻔 

한 。 f승。 f숭한 영도 있었지만 성망 좋었어요 

선교시의 사량을。 l 말응 듣지 않야 속상했어요 그래도 엽싱 t;( 여l수닝응 선했어 

요 “선구등야， 다응어l는 꼭 닫이 까사!" 

01떠 o~서씨11il 서도르 해느데 쳐으에느 flr시으 보이지 얀다까 우리의 사야마 11 
(] ., L L 0 2 - . L"t" ’ 김은혀1 : 

도오f 마쓰어l 그 야서씨느 폐수니요 여서하셔어요 11도안ll11r 도H어요 서마로 녹 ’ o õ! C tjιA ,-., M 0 2 - 2 

김만나 · 

랍고 신11 t;H요! 

노o (터에서 노고 이느 야o(드에게 보으요 저하타까 어료드비/ 쭈껴나어요 그 야 
2 ''', 0 2 L _. -, .. , L- 2 λ “ -

。(등을 위해서 더욱 끼도항 꺼여l요 

박성호: 

껴중등 2부 (ot이들은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서도1r 악 돼서 I부 폭。r 11도안고 다시 서도하니 30초 바이l 연호은 마나 서도한 
L L ' t.:.. νL L - L OL 2. ι 

이지영 : 

수있었어요 

어느 섭어l 등어갔는더" 한 。f추머니까 냥떤 몽2H 여l수넘을 믿고 있었어요 숭1~ 

므지O~ . 
ι ’ 。

논。F더 서Ff:}..ff으 보여 추셔욕 〔대 다드 녹~{-o-f요 
T ‘ i ‘ " " ‘ ι 

。#아하 한1:j에서 여/수니욕 0-'11효 타지하 여효드으 보띠 치/ 사시이 부끄러원어 
g 기 L L C 드 c 디 L O-L22 - 'L' ι‘ 

요 성망료 편하고 좋은 한갱 순이l 있으연서 얀펠배/ 맏었던 서으l 요승응 호11H 
~ifo-f요 

“ · 

o~o(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선도를 항 αH 망이 장통하지 않았는데 한 아。m 우 

리의 망응 선t;H 추고 또 야。(등으l 망을 통역t;H 추어서 선도릉 항 수 있었어요 

“선구등야계속 11도하연 되llM 11도하자 11도밖에 없다” 

끼|므지 
。 ’ L 

01다영 · 

*중등 3부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나넘떠/서 양。 f 껴/잉l응 옹소 매달응 수 있었습니타 그 옹얀 11도빨 [[H 얀깐 형 

석석인 모습。 l 많었는데 ;<.1음은 깐렬( 11도&배l 되었승니다 특별 t;( 선교시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11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용사를01여I 

선교의 작은 불씨 ， 21JH 팀 217명외 중등부 단기 선교사들 

임여1븐 선교 충어l 쿄피릉 쏟맞지만 선도아는데 더욱 힘응 쏟맞승니다. 비록 내 옴。( 약 

。X~O • 
TT - 11, 

항지라도 복응융 선하는 도듀1r 된다는 갯。( 11뱃습니다 

갑11 때문에 고생했;<.1만 켈싱 t;( 선도를 했승 II다 선교치에서 만났던 오든 영혼 

정지연 : 

들의 엘궁。( o~작도 또령이 11맥 o ( 반ICr 

마지마 나 비까 요느데도 부듀하고 여시 t;( 보으요 저해어요 그러고 숫소로 도야 a ’ E 디 「디õ! L λ--，- .., 

까는데 앙무지개흘 보앉어요 ‘노야으l 무시1H 띤걱Þ o(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낌태민 · 

1 (도하라는 수닝으l 사인 감앉어요. 

서교이l 아서 까자 추요하 “폐수니으 사E냥H야 하다”라느 사시으 배다아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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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한: 

내까 여l수닝응 사랑안지 않으연 선싸 선교릉 할 수 없다는 사성응 양앉습니타. 

망o( 통하지 않。f도 。 l서램 영싱 t;( 복응융 선하는 Lr의 모습을 보연서 주변으l 선 

구틀어l꺼l 더욱 영상응l 선도해야 겠다고 뀔싱했승니다 

“어린 서흐I등도 다녀왔는데 1녀성 마시고 7써/요"중학교 1흐맨인 김한나 X뻐의 말 

이다 중등부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히 선교지를 보고 오는 선교가 아니라 환경이 열 

악한 선교지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들 

은 말댐| 순종함으로 나짧 직접 믿음으로 나갔다 L매까 0 1들은 기도의 힘을 체험했다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민을 전했다 

“이처/ 단11 선교까 같났습니다 어려운 앙도 많맞고， 은혀l료운 영도 많놨습니다 

그렇지만 서교느 껴l소되어야 하니타 따 끄따지 보요요 서파안라고 하시 여l수닝으/ 
t::j ð E -, 0 2 L 

영령대로 우리는 작은 힘을 요야 붕상한 영혼들어l꺼/ 십자까 선하는 갯을 멈추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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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중등2부) 

보혈의 은해가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선교에 

대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팔순이 넘은 어르신들로부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들 

도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직도 핑계가 남아 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 

리셨도다’(엽 2:1). 우리는 이미 사망01 선고된 죄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 

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E봐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십자가가 이 언약의 증표이 

대롬 5페 이 증표가 D텀에 새겨져 있는7f? 그 

렇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 

파하래막 16:1히 무엇이 어려운가? 십자가 앞 

에 무릎 꿇고 기도하래” 중학교 2흐밴인 성다 

영 재H는 말효빠， “성도닝틀 l 혜수닝응 모 
료는 영혼틀을 위해서 ￡h1f/ 1l도해요 ”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죠떼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 

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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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자가를지선 

예수념때문에 

우리가 간 선교지는 비교적 선 

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 

이는 한편， 다른 잘못된 종교도 
분별하지 못하여 영적 싸움이 치 

열한 곳입니다 이 나라는 약 860 
개나 되는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들은 각 부족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찰 모두 자신 

의 부족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만 감싸는 식의 폐단을 낳기 때문에 특히 치안과 범죄 
가심각한곳입니다. 

이 곳에는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부족이 수없이 많으며 , 복음을 접했다 해도 토속 
신앙과접목되어 이상한종교로변질되거나， 이단들이 퍼져 있는지역이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것01 이단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웅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한분이시며，그분을통해서만이 구원을얻을수 있다는것을 
전해야할사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족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족의 관할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통신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관할자 

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시간에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허락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정해 준 집에만 들어가야 등}는 어려웅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부족 관할자 

정령으l 띤포~f짚 

선교가기 전 선교지에 대한부정적인 소식을들었기에 출발 일자가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출발 3일 전 금요집회 시 주신 말씀(사 41:10)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공항에 도착 후 승합차로 6시간 가량 500km를 북쪽으로 달려서 저녁 무렵 선교 

지에도착했기에본격적인사역은이튿날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외운 서툰 전도 문장만으로 제대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였 ‘ 

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원들을 사용하셔서 현지인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 첫날의 사역이 예상외로성공적이었다는기쁨과함께 둘째 날사 

역을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만난 현지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첫날과는 너무나 다른 현지인들의 반웅에 나는 기가 

쩍였고나는그 원인을찾으려고하였지만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없었다. 

셋째 날아침 경건회 때 우리는말씀을통해 실패의 원인을깨달았다. 사역 첫째 

날 현지인들이 서툰 나의 언어를 알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것이 마냥 나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복음 증거시 성령의 능 

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흔 한 영흔에게 다가갈 

때마다 내가 어눌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개 해 달라고 간구 

하며 나아갔는데，결과는첫째 날처럼 기대 이상이어서 감사와기쁨으로충만케 하 
셨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17 
년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단기 선교 6일 동안 전도한 사람이 더 많 

았다는 것이 무척 하나님께 죄송스러웠고， 함께 간 고등부 팀원들을 통해 나의 부족 

-빼 

* 연재시역 중El 전교팀 

함과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 

신 것이 사무치도록 

감사했다. 

처음 나간 단기 선 

교를통해 선교에 대 

해 감겼던눈을뜨게 

하시고그리스도인으 

로서 삶의 방향을다 

시 정립케 하신 하나 

님께감사드린다. 

이동준 (집사， 고등부 교새 

l홈l뭘뀔111l톨 ... l톨필l뭘렌l 
8월 15일(월) ‘ 8월 때일(회) 대학부(애) 조증선 8월 18일(목) - 8월 때일넘) 11교구 추가2 전진국 

8월 17일(수) - 8월%일(목) 힐렐루O씬앙대 표왕렬 8월 19일(금) - 8월 27일(토) 대학부추기 김형곤 

의 허락을 받아놓았다가도 말이 달라져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 낙심하고 돌 

아선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관할 밖의 유통 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에 
서 노방 전도를 통하여 오히려 소외된 계층， 복음을 들어 보지도 못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 
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왜 왔겠느냐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그복음에 정말감사해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는다르게 

웅직이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구 
나 하는한지체의 신앙의 고백은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파량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느꼈고， 눈부신 별들이 밤 하늘을 꽉 채 
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처음 느꼈고， 땅의 나무들이 주님 지으 

신 푸르른 세계라는 것을 처음 느꼈고， 그만큼 아름다운 자 
연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들이 정말 소중 

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모든 것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박언미 (대학부) 

하루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다. 하지만 
이곳도 부유하고 지식층이 사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재물로 인하여 하 
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했는지，또한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 

셨을 때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정말 산골짝의 마을이나 외딴 집 사람들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의 

언어를 모두 알아 듣지는 못하였지만 끝까지 들어 주었고 몇몇 분들은 눈물까지 흘 
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각 나라 사람들 

이 그들의 각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있다. 이들 또한 그러했다. 공안 

에게 우리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울리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안을 우리의 경호원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공안은 우리를 따라 

다니며 우리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두고두고 집에서 

보고 싶다며 우리의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다. 그것도 부족해 전도지까지 많이 챙겨 

가지고 갔다.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그는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 

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야 겠다는 생각 

을다시한번하게되었다. 
이수진 (집사， 정년2부) 

-* 이먼주에줄발는신교팀 -얻·웰I 
8월 22일(월) - 8월 왜(훼 소밍뷔2) 한민교 

* 지난주에도작안전교팀 
ll톨-•• 홉-홉옐| l-흩l.1 캘훨l 

8월 6일(토) - 8월 15일(월) 5교구 6지역 김딜현 8월 10일(쉬 -8월 19일(금) 17교구 5지역 송영준 

8월 8일(월) - 8월 15일(월) 대학뷔4에 이양호 8월 11 일(목) - 8월 19일(금) 2교구추가 이영환 

8월 8일(월) - 8월 15일(월) 11교구 2지역 김절환 8월 11 일(목) - 8월 19일(금) 18교구 4지역 강태영 

8월 8일(월) - 8월 15일(월) 12교구 추가 쁨선 8월 11 일(목) - 8월 19일(금) 대학뷔33) 기口으」쳐근 

8월 8일(월) - 8월 16일(화) 11교구 5지역 박호용 8월 11 일(목)- 8월 19일(금) 대학뷔앵) 박민호 

8월 8일(월) - 8월 17일(수) 18교구 5지역 이용헌 8월 11 일(목) - 8월 19일(금) 대학뷔38) 윤성열 

8월 8일(월) - 8월 17일(수) 7교구추가 박용기 8월 12일(금) - 8월 17일(수) 중등3부끼 꿇무 

8월 8일(월) - 8월 17일(수) 7교구추가 원원 8월 12일(금) - 8월 17일(수) 중등3부(8) 앙효민 

8월 8일(월) - 8월 19일넘) 3교구추기 김옥권 8월 12일(금) - 8월 18일(목) 정년 1(5) 강전석 

8월 9일(획) - 8월 15일(월) 정넌1씨 이재호 8월 12일(음) - 8월 20일(토) 4교구 8지역 바「。 l 승 」

8월 9일(화) ‘ 8월 16일(화) 9교구 3지역 01싱복 8월 13일(토) - 8월 19일(금) 청년1에 저d그口TA 

8월 9일(화) - 8월 18일(목) 18교구추가 진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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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눌 

나으I I힘。 l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41년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대로 봉사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시 150:6).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저는 참으로교만하며 혈기 내며 자만심으로차 있었습니 

다. 이제 이런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관하심보다는 나 자신의 지 

식，경험，재능，사회 관계 등에 의존해사회적 지위，성공적인 직장생활，부와명예 
를 쫓았고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먼저 사랑했던 불충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 

니다. 
금년 5월， 집 이사하는 일과 회사에서의 중요한 일때문에 20여 일을 뜬 눈으로 보 

내다시피하였을 때 왼쪽 배 밑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랐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 결과 악성 렴프종(임파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고뇌에 
휩싸여 며칠 밤을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처와 어린자녀들생각과또한 

8년간 불입했던 생명보험도 4개월 가량 신경을 쓰지 못해 실효가 되어 하필이면 이 

때에 보험 혜택을받지 못하는상황등등 
그러나 곧 주님의 뭇을 알았습니다. 돈을 비롯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 

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막다른 골목까 

지 이끄셨다는 것을. 그리고 용의 n냄을 
알게 하시고 주위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눈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 

를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픈 이후에 다시 

부여받은 생명은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이 최우선 

인 삶을 살기를，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 
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벤 박성곤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 -... 
에수님의은혜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 

수님의 은혜가 아주 김어 늘 이 고백을 가슴에 되새긴다. 나 또한 그렇다. 누구나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고백을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그 놀 

라운 특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큰 자랑일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 

랑합니다’ 를 늘 반복한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는 소년부 교사로 섬길 수 없 

기 때문이다. 

나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실수투성이에 아는 지식과 지혜가 많 

이 부족하다. 그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 절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울을 깨고 나는 근심에 잠겼다. 그런데 어머 

니는 화내지 않으시고， 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신 후에 말없이 꼭 안아 주셨다. 

그자상하고포근하던 어머니의 향긋한품 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예수님은내 

가 부족한 가운데 소년부 교사를 하는 동안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머니처럼늘안아주신다. 

나는 요사이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생각에 잠긴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과거의 나처럼 어렵게 느끼는학생은 없는지?내가처음교회 문턱을들 

어섰을 때 어색하고 당황했던 것처 럼 , 누군가 좀더 친밀하게 교회 생활을 안내해주 
길기대하진않을까? 

지난 날의 나를 떠올리고는 지금 내 곁에 있게 해 주신 값진 

영흔들을 생각한다. 소년부의 많은 천사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많지 않다. 그러나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예수님 

처럼 ， 나도 그렇게 내 손을 기꺼이 내밀고 싶다. 그리고 꼭 

붙잡아 예수님이 이끄시는 천국과 구원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예수님의은혜로! 
오남구(소년부교사) 

HJ 밀 
나는 토요일마다 대학부에 출석하고 주일에는 중둥 1부에서 봉사를 한다. 평일 
에는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자 노력하며 가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에도 

나간다. 그래서 난 괜찮은 줄 알았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맘 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없 

어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넘치는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롭기만 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나의 죄악이 멈추는가 하면 또 다른 죄악이 날 괴롭히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이 러한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행 16:31) .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 나의 공로도 나의 

의도 아니었다. 주님은 단지 내가 예수님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헐 같이 되리라" (사 1:18). 나의 

죄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해지는데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씻어보려 했던 것 
이다. 죄로 인해 얼룩지고 더러워진 나도 주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부르신다. 날 온전히 깨끗케 자유케 해 주시려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전하길 원하셔서 아직도 날 살아 남게 하신 것이다(벤전 2:9). 

“예수님 , 제가 이제까지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 
혈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 

와 주세요. 아벤 라은현 (대학부) 

i첼생에 

i갱생에 후회할 칫안 하고 살았어도 

당선을 만난 껏만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쩌연 답 한 까지 후회하지 않을 일이겠지요. 

당선이 꺼지 나부랭이 갇은 냐에비 눈닐을 주사고 

내 。!릎을 불렀을 매 그만 다리7~ 풀려 배렸지요. 

다까와셔 절망이라고 써 있는 내 얼굴을 보사고 

1~만헤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해 준 일이 11 억납녀다. 

어다셔고 당선의 음성이 렛1~를 맴톱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절망응 없다 

날야 갈수흑삶의 소망l>J 없는저였지만 

당선을 얄아1~는 켓으로 그 소망을 대신합니다. 

주님이라불러 보는껏l>J 강사해셔 

하루종일 업에 풀이그I 살았습니다. 

당선야 하신 말을 11 억하JI. 싶었JI. 앙선야 하선 껏들을 따라하JI. 싶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닐과 다청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살았던 제7~ 어 떻깨 변했을까요? 

지금 당선의 이름￡로 구하그I 았습니다. 

당선은 제7~ 낮아졌던 껏보다 훨씬 더 갚은 지옥을 자청융F썼JI. 
;u 

내1~ 1l창 최고였던 껏보다 훨싼 뎌 높응 영광을 누리섭 H다. 

정말이지 당선의 높이와 갚l>J와 넓이와 닐이를 저로셔는 얄 수 었지만 

답 한까지 。}는켓은 

평생에 당선을 만난 껏은 후회 없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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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교회합방 G) 1파구천도대 

71도하고 단~， 천했을 뿐띤데 ... 

gf씀 Et으로 들어가연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큐윈의 십자가를 다론 사람들에게도 전&/IOt 

얀다는 거·륙안 부당을 안게 된다 이2/안 거륙안 부담 

을 ef고서 매추 수요얄마다 아픔다운 큐원의 소식을 

들고 교획 주변을 전도하는 따교큐 전도대를 만나 

보gf다 

14교큐 전도대는 어떻게 큐상되어 있읍니까? 

중연 선도훈련을 받은 10여 분의 1니교구 권 

삼， 집사， 권사님들이 매주 수요l부 예배를 마치 

고 암께 기도안 우에 2인 l초가 되어 배성받은 

교외 추변으로 복음을 들고 냐갑니다 r손선례 

7j.사j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나요 ? 

전도아먼서 감사쨌던 잡은 ? 

처음 노방선도를 냐갔을 때 선도지를 받은 안 분이 교외가 어디냐고 물을 때 기 

보고 염이 났습니다 또 가게에 선도지를 들교 들어갔을 때 가게 아르바이트 성 

년이 예배 시간을 물으며 교외에 삼석아고픈 의사를 비웠을 때 감사쨌습니다 

(죄운복 권장) 

가게에서 냐오느 나자 부께 보으으 저하고 시으 마으이 드어 저도지르 
끼 口 근 」

추었더 니 마집 자신도 수요예배에 삼석해 보고 싶었다고 아시언서 교외 

에 나오겠다고 아시더군요 그 우 그분은 진구까지 모시고 와서 암께 

등록하고 신앙 생왈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선했을 뿐인데 . . . ( 죄 

영운 7j).f) 

샌|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맴느 게 녀무냐 싫었눈뎌1 ， 아냐님 L 

께서논 복음을 들고 냐가는 저에게 문전박대 라는 기외를 주셔서 

저의 자존심을 여지 없이 째뜨려 주섰습니다. 영마나 감사안지요 

(안연숙 7j).f) 
매추 수요인마다 지아에 사시느 아 안머니른 잔아가’불으욕 저아 

~ . 'L L ê . '~ ^ ’ LJ '" 

죽호 선도엽니다 건물을 성하여 집집마다 옥은 사무실마다 방문아지요 선에는 꺼렸 
지마 지그으 야마시숙소냐 호터|어1도 보으으 드고 드어가니다. (바겨의 지사j 2'-" I .-... 2 11-- -，口 E 근 

고 권변아며 기도아였습니다 불교를 신봉아섰던 알머니섰지만 지금은 교외 

에 등록하셔서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공부아고 계시쇼 r슨선혜 &l사j 

수요 전도를 아먼서 이런 저런 및이 읍었f을 텐데요 ? 하시고 싶은 gf씀01 f/으시다연? 

죽호 선도를 하다 보연 여러 임을 겪습니다 사무실은 근무 시간이라 복음을 진하는 데 어 

려웅이 많아요 . 그래도 담대이 들어간담니다 . (안연숙 징사 ) 

처음 우리 1니교구에서 교외추변 선도를 시걱멜 때어|는 삼석아는 성도들이 드물었습니다. 

갇우 잣A르 하 버마 차아가느 거 야니예요. 매추 기도하며 찾아가죠 처음에는 들어오지 EL 6-'- 큰 LLL^'-'LL 

어떻게 보연 의무감으로 냐갔다고 볼 수도 있었죠 그려다 안두 분씩 선도운련을 받으연서 복 

음 사역을 암께 아게 되었습니다 (깅재윤 잉사/ 

말라고 였지맏 3주째 기도아며 잦아갔더니 운을 열어 추며 들어오라고 아는 곳도 있더라고 복음을 선아러 나가기 선에는 임들고 투렵지만， 선하고 나면 오01려 우리 자신에게 은여|가 

요 (강복의갑사) 되어 염이 생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념는 자들의 밥길이 아름답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냐지 

요 더 많은 교구 식구들이 이 은여|의 자리에 동E바기를 바랍니다. (쓴선례 집사) 

중연 전도훈련의 유익에대'&H 말강째 주서l요. 
하사 마쓰으 드으며 저도애야 케다느 마으으 이어지마 으그이 부다가이 아서스니다. 그려 
。 o 2 口 근 근 L '- " I M I L '0 L MM I L L L ’ 

다 선도운련을 받고 보니 냐는 단지 복음만 선아연 되고 열매를 맹으시는 건 하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임을 얻었지요 (죄영준 잉사) 
저도 처음에느 겨실에 대하 님다이 아서어요 그러다 저도으려으 통애 단지 우리느 저하느 T 口 nλJ... ,-, - .. L- c.. 

탄기 선교를 다녁온 휴부터 뎌 암을 얻어 수요 전도를 아고 있다고 말씀아시는 씨교큐 전도 

대원들l 선교7./보다 마음갯 복응을 듣고 전얄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와하고 있었다 포얀 이들은 구원의 복음을 
머처 깨다게 애추시고 보으 저따사여의 기쁘요 마보게 아시며 여호의소웃하요 깨다케하여 ’ L --' .. , ,-' ~ID2 .A.--" .,,-,-, Oc ---, -o 

자고 맺으시논 분은 아냐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선례 Zl사j 추심을 감사하고 있었다. 

397장 

주 믿는사람 gI어나 

미국의 침례교목사존헨리 예잇츠(Rev. John Hemy Yatffi, 1837~1OO))가 1891년작시하였고같은해 

0에라데이빗 생키뼈밟IÌd없nkey， l없û"-'뻐8)가작곡한곡이다 

1절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u대저 하나님꺼/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서/상을 이긴 이김은 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향한 부닫한 싸움의 연 
속g을 을「하끄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보01는 싸움 보이지 않는 μ움， 이겨야 하는 싸 

움 져야 승리하는 씨움 싸움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싸움을 승리로 O{끄는데 있어서 어떤 싸움 

에나 븐단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예수꺼/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 

면 세상을 이기는 J:f.7 f 누구뇨"(요일 5:5)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mJ한다 
후럼은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절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6~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즙t주인 진리로 띠를 띠고 

서 주 예수 믿는 묘l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온 요l류 마귀 궤흘로 인한 영적 μh뭄에서 승리할 것을 찬 

양한다 

3절은 원수를 이긴 J:fOIl게는 흰 옷을 준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흰 옷은 승리자가 입는 영광의 옷이다 뿐 
t 만 아니라 천시들 앞에서 고백한 주의 이릎을 하늘어/서 알게 되리니 빛의 고지에서 전진하라는 것 

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탈 것이며 정복자 예수의 이름으로 밤의 무리들을 모두 정복하리 

라끄 한 내용의 담대한 츠양이다 

로마서 13:11~14은이렇게 밀하고 있습니다. ‘또한너희가이 시기를 알거니와자다가캘 때가벌써 되었 

으니 이는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믿을때보다가쨌음이니라밤이 깊고낮이 7까댔으니 그러므로우리 

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낮에와같에 단정히 행하고방랑과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호색하 

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라” 오늘우리는 믿음의 선한씨웅을싸우고 있습니다. 이 씨움에서 믿음으로승리하는모든 성도가 되길 

번호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펀집실) 

새·가 · 족，을 ， 환 · 영 · 합 · 니 · 다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이칠수 9 징년1부 이춘재1 7) 2470 김영빈 19 중등2부 강재현(5) 

정인애 19 대학부 주은혜(10) 2471 김미현 19 정년1부 

최윌석 4 정년2부 2472 이강호 13 ε번3부 최지원1이 

김춘자 4 청년2부 2473 전춘배 7 청년2부 최승민(1) 

김태조 4 g번2부 박선정(15) 2474 조정은 19 대학부 백민지(1에 

박옥희 4 g번2부 박선정(15) 2475 김영규 13 소앙부 최순희(11) 

정수진 19 청년1부 조영혜(12) 2476 저ζ〉iC〉}。Il1 청년1부 정경희(1이 

최경희 1 장년1부 박대러n 2477 유러나 19 대학부 강흥선(8) 

한승협 청년2부 2478 찬더널 19 외선부 김지흰히 

김은복 19 외선부 이현쥐1이 2479 라시꺼 19 외선부 윤해균{14) 

최춘경 6 E번1부 김성O비13) 2얘O T 。「II 5 에바다부 권은미(1) 

임초희 19 -끼」드。T닙 이경쥔1) 2461 빙영신 4 장년1부 이진해:6) 

정생민 8 정년1부 김재호(16) 2482 박수이 19 정년1부 최무길(1) 

이경희 19 청년부 2얘3 박선희 19 정년1부 김영쥐1 7) 

강성호 19 정년1부 윤정01(16) 2484 김혜자 15 ε먼2부 손정O~(7) 

정신애 19 정년1부 김규석떠) 2485 김동권 19 정년1부 이균위2) 

오현호 19 대학부 오경숙{5) 2486 이소윤 19 청년1부 

강순고 11 :::::ι마。-닙「 정주핸11) 2487 이정현 19 대학부 이보림(16) 

최성근 11 } 〈」ncj‘「닙「 정진쉰11) 

원하며 믿음의 선한싸움에서 이 찬양을힘 있게 부르는충현의 모든성도가됩시다. 영상 충현교회의 한 7f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7팩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찬양위원회) 



저1851호 주민흥헌 

교꾀쇼석 

<<D 2005년 8월 21 일 

기도의창 삼월충현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λ냉해 주시고， 영육 

간의강건함을주소서. 

a 충헌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01 십X까 복음으 

로 깨어지며， 말씀대로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의종이되게하쇼서. 

lm 2005년어1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되지 않도록‘ 믿음을주소서 . 

떼 매월 둘째 주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 

를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ol올수 있도 
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예수그리스도앤l서 서로 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7때하소서. 

딩 모든 새가족활l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 

고 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힘:서. 

1Zl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하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동산 복지)을 십^r7r의 
은혜로관리할수있도록성령께서 인도하소서 . 

• CMTC 훈련(추가 실시) 
기 간 8월 28일(다음주일 1 ， 2강)， 9월 4일(주일 3，4강) 

시 간 : 찬앙예배 후 18:10-20:10 
장 소 갈랄리홀 

* 금년도 마지막 훈련이오니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반드시수강바랍니다 

• 2005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악생모집 

분 수요 성경공부， 교사 앙성부， 찬앙대원 앙성부 
충현전도대 훈련 

9월 7일 N 11월 27일 

모든성도 

교육국(교육관 2층， 내선 473번) 
* 신정서는 교육국에 비치되어 gl습니다 

성구역) / 16일 별세 , 18일 장례 
5 박희만 성도(김성자 성도의 남편 ， 

11교구 동이촌1구역) / 16일 별세 ， 

18일장례 

구 

교육기간， 

대 상 
므 이 

결온 

1 심대섭 군 (심상병 씨 ， 박자옥씨의 

아들， 미국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과 이수란 앙 (이태균 집사， 조희영 
집사의 딸， 8교구) / 27일(토) 11:00 

미국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2 구선근 군 (구기설 성도， 김동화 집 
사의 아들， 16교구)과 김효선 앙 (김 
수호씨，김영희 씨의 딸) / 27일(토) 
14:00 영동 크리스탈 부페 웨딩흘 

모임 

1 권사호1 3지회 월례회 

일시 ’ 24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열세 

1 김사분 성도(엄주성 성도의 부인， 
엄순애 집사의 모친， 8교구 중곡3구 

역) / 12일 별세 ， 15일 장례 
2. 홍은선 성도(2교구 논현1구역) / 14 

일별세 ， 1 6일장례 

3 정의섭 성도(정순자 성도의 부친， 
이호섭 성도의 장인 ， 2교구 양지3구 

역)/16일 별세 ， 18일 장례 
4 채순봉 성도(김진환 성도의 모친， 
김옥자 집사의 시모， 6교구 가락우 

때5년도쩌14차악습써|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려|자 자。+A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8월 21일 15:애-15:50 (임현덕목사) 309호 (정충신목사) 3여호 (안치원목사) 301호 

(오늘) 2교시 묘t'.다 닙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40 장소 장소 

8월 28일 
찬앙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리훌) 
(c띔주일) 오후 4시 3뻔까지 입실 바람 세례식 오후v-IJJ분*1 입실바람 

L 교회직원모집 

1.모집 부문 경비직 (약간 명) 

2. 자 격 세례교인 (만55세 이하)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 (타교인) 

4. 서류제출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n02-552-8200(#403) 

8/28(주일) 

김익환/최문실 

8/26(금) I 8/27(토) 

김영훈/박태진 1 나광영/이복순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8/2 5(목) 

류병희/이지은 

8/24(수) 

정진호/강희창 

8/22(월) 

설교자/기도자 |정성영/안석현 
·F낸~Ii켈잉E흩펙톨 

예배담당 안내 (8/24-8띠8) 

날짜 여|배 차L..! 야 o 사회 기도 설 교 

8/24 수요 I 주음성외에는(호산나찬양대) 위건량 한애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행 2:37-4기 조규호 목사 

8/24 수요 11 저 높은곳을챔여 (실로암찬양대) 처。서 o 여 o 배「요「시 n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벨 4:4) 김태석 목사 

8/26 금요집회 4교구/소프라노 좌정아/ 벤엘 중창단 최성규 김성관목사 

8/28 주일 I 〈예배전찬앙> . 김태석 박덕양 믿 음(엠 2:8) 정성영목사 

8/28 주일 11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외 / 임uJT엘 남성 중창단(지도 김상권) 김익환 정청길 믿 음(엠 2:8) 이창수목사 

8/28 주일 m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너1 외 / 첼로 0]경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 고굉환 김은호 믿 음(엠 2:8) 김성관목사 

8/28 주일 IV 너 시험을 당해 외 / 소프라노 류송연(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나광영 오진국 믿 음(엠 2:8) 융수일목사 

8/28 주일 V 외롭게 사는 이 그누군가 외 / 벤엘 중창단(지도 강한나) 최종철 한송규 믿 음 (엠 2:8) 정충신 목사 

8/28 주일찬양 예본찬양대 / 벤엘찬양대 조규호 임무천 진리를 순종하라 (갈 5:7) 김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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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19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박인기 
에삐부 

나광영 
11교구 

김익환 
13교구 

하종철 
18교구 

조규호 
14교구 

김준희 
8교구 

김태석 
중등2부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8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옥미자 
새7f족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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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목사 

이종대 
교구위원회 

여국근 
외신부 

고광환 
1교구 

이희식 
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경준 
15.교구 

정성영 
9교구 

l 위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김 

이종석 
기획위원징 

전홍렬 
신교위원장 

국
짧
 길
꺼
。
 

진
에
m
 
여
O
괜
히
 

오
빼
 
김
쇠
 

김광남 
건축위원징 

용
짧
 
추
젠
。
 

잔
뺨
 까
김와
아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찌1교얽|원징 

이갑재 
기획위원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장 

엄필성 이 훈 
의료선교부징 친앙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구징 

최무길 
재정위원 

안종욱 
깅써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Xc:1} -끼4‘-

오전 7:00 효」ι "àι 

II 오전 9 :00 보」 다 U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l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보」 다 U 

금요집회 오후 7:30 보」 다 U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신통자 윤인숙 
1교구 3교구 

이옥주 김말자 
5교구 6교구 

강덕펼 최문실 
14교구 11교구 

이수경 김정희 
씨1펙g역부 15교구 

임태주 강영미 
4교구 소망부 

김환기 
9교구장 

김구형 
째교맑{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0뉴엘진S때징 

김영달 
옹A애원징 

정청길 
때배위원 

이달옥 
재정위원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전도위원징 새샘흙부징 예배위원 

함철주 윤석민 
i렘뺀부장 할헬루O씬잉대싱 

김창국 
A엠부징 

박철구 
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때배위원 

배춘식 
13교구장 

김중선 
8교구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써원징 새팩뽑부장 Xjl찍육위원징 

사
O
 지
。
 

k1 

닙

T
 

E 
2 빠γ

 짧 

노영한 
15.교구장 

강철형 
18교구징 

이계인 
O뺀잃때징 

삼μ
 쐐 

기
닙
 
티
「
 

끼
시
。
 

근
 뼈
애
 

연
 짧
 

김
 백
 

야
”
시
 

김단용 
당회부서기 

최지윤 
10.교구장 

고체승 
6교구징 

이정우 
짧3부징 

이실호 
관리부징 

원웅철 
12교구장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징 

최윤덕 
선교위원 

안석현 
5교구장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홀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구분 시 간 장 -끼L‘ 

영아부 
I 오전 9:00 

전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저1] 2교육관 4층 · 찬양감독 강임구 

l 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선교사송요한 

김형곤 
유년부징 

써a
 뿜
 

E
극
 
멘
 

소
O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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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식 
대혁부징 

구재완 
1등부징 

김신국 
뚫2부징 

시
「
 지。
 

여
。
 댈
야
 

서
「
 

*4 

진학래 
유지부g 

전은배 
~1닙지 
용'O IT。 

김은철 
예배위원 

장숭규 
소년부징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ul 부예배는영어1 중국어 1 일본어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1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때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미 ce, 

and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에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vice 


